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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Teaching Methods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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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of Jesus' disciples in light of Parker J. Palmer's concept of a community of truth. 

[Contents] The study first summarizes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diachronic perspectives 

on the concept of truth, then examines Palmer's thought to illustrate the educational 

contribution of a community of truth in evoking the dynamic interaction of truth-seeking 

beyond objective knowledge and the connection between knowledge and life. Building on 

Palmer’s three elements of a community of truth - interconnectedness, personal knowledge, and 

educators - he then conceptually described five characteristics of a community of truth: centered 

on the subject, welcoming conflict, seeking common experience, seeking openness, and seeking 

positive change. Then, the figure of Jesus as an educator and the figure of the community of 

disciples as a community of truth were outlined, and Jesus' community of disciples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five elements derived from Palmer's concept of a community of truth. 

[Conclusions] Jesus used a theme-centered pedagogy to teach his disciples to experience the 

kingdom of God, not just knowledge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kingdom of God. He taught 

his disciples to discover the paradoxes, unity, and hope hidden in contradictions, divisions, and 

hopeless situations, and he taught them to experience these conflicts communally. He taught 

his disciples to always be open to unfamiliar people, situations and topics, and to the 

transcendent truth of God. This community of disciples transformed the educational space and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positive transformation of the disciples themselve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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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r J. Palmer의 진리 공동체에서 본 
예수의 교육 방법

 김홍주1, 이경선2, 최준규3*

1,2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생, 3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파머(Parker J. Palmer)의 진리 공동체(community of truth) 개념에  비

추어 본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성격과 특징을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진리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인 통시적 관점을 요약

한 후, 파머의 사상을 검토하면서 객관적 지식을 넘어 진리 탐구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지식

과 삶의 연결을 불러일으키는 진리 공동체의 교육적 기여를 설명하였다. 이어 파머의 진리 공

동체의 세 가지 요소인 상호 연결성, 인격적 지식, 교육자를 바탕으로 하여, 진리 공동체의 다

섯 특징인 주제 중심, 갈등 환영, 공동 경험 추구, 개방성 추구, 긍정적 변화 추구에 관하여 

개념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음, 교육자로서 예수의 모습, 진리 공동체로서의 제자 공동체의 모

습을 약술하였고, 파머의 진리 공동체 개념에서 도출한 다섯 요소를 중심으로 예수의 제자 공

동체를 분석하였다. 

[결론] 예수는 주제 중심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한 지

식만이 아니라 비유와 기적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교육하였다. 또 

예수는 제자들에게 모순, 분열, 절망적 상황 안에 숨겨진 역설, 일치, 희망을 발견하도록 교육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환영의 경험을 공동체적 체험하도록 교육하였다. 예수는 제자들

이 낯선 존재와 상황과 주제에 대해 또 초월적 진리 곧 하느님에 대해 항상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교육했다. 이런 제자 공동체는 교육 공간을 변화시키고 제자 자신과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제어] 파커 파머, 진리 공동체, 예수의 교육 방법, 주제 중심, 갈등 환영,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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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우리 교육의 자화상은 슬프기만 하다. 선생 노릇 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매년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5월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의 교

원 6,751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에 만족한다고 답한 교사들은 23.6%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지난 2006년 조사 결과였던 67.8%에 비해 대폭 하락한 수치이다. 이러한 

교직 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퇴직의 증가로 이어져 또 최근 1년간(2022년 3월~2023년 4월) 퇴

직 교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특히 근속연수 5년 미만의 퇴직 교원은 1년 전에 비해 

94.4% 증가하였다(Seoul Shinmun, 2023.5.24.).

지금은 교사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어 그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시대이다. 이는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와 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이는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차대

하기에 교사와 교사 직무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교육 혁신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사회적 가치 전달의 수단이므로 교사들의 낮은 자존감과 직업 만족

도 그리고 깊어지는 좌절감은 향후 국가 미래의 위기이자 사회 발전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다시 교직에 대한 의미와 가치, 정체성을 회복

하고 용기를 얻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교육 현상의 극복을 위해 파머(Parker J. Palmer)의 ‘진리 공동체’(Community of Truth)

개념과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고찰하였다. 파머가 진리 공동체의 개념을 제안한 이유는 

교육 활동 안에서 폐쇄와 공포의 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립되어 가고 있는 교사들이 상호 

연결성을 회복하여 교사의 자의식을 회복하는 데에 있었다. 그의 진리 공동체 이론 안에는 그

가 스스로 오랜 시간 교육자로서 경험했던 어둠과 빛, 절망과 희망이 어우러진 고뇌와 철학이 

녹아 있다. 그런데 이미 파머의 진리 공동체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2천 년 전 이스라엘 지역

에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구현하였다. 곧, 예수는 

제자 공동체를 진리 공동체라고 칭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 나라와 신적 진리를 추구하는 가운

데 갈등과 반목, 절망과 희망,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은 이미 

파머의 진리 공동체 개념의 현실태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파머의 교육 공동체와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태동한 시기와 대상과 목적이 다르지만, 두 공

동체가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 진리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선택되고 교육방법이 결정되고 학

생과의 관계 설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면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로 자주 지적되는 개인주의, 경쟁주의, 지식 중심 교육을 극복할 또 하나의 

이론적 관점과 실천적 제안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머의 진리 공동체 개념에 비추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의 

교육방법을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먼저, 파머의 진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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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를 개념화를 하면서 진리 공동체의 성격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다음, 예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진리 공동체의 특징적 요소들을 어떻게 발견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는지를 고찰하

였다. 끝으로 이 고찰의 결과가 우리 교육에 오늘날 전달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Ⅱ. 진리 공동체란 무엇인가?

1. 진리란 무엇인가

1) 철학적 관점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으로서 철학은 시대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해왔

다. 여기서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이 주장한 진리의 개념을 시대 순으로 간략

히 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고대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플라톤(Plato, B.C 428/7~348/7)은 그의 대표 저작

『파이돈』(Φαίδων)에서 철학의 본래적 목표는 바로 ‘지혜의 획득’이며,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

이 일차적으로 깊이 연구해야 할 문제는 바로 ‘영혼은 언제 진리를 파악하는가?’에 관한 것이

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진리의 인식은 감각을 이용하지 않고 추론하고 사유할 때 

가능해진다고 보고, 나아가 우리의 영혼은 어떤 감각도 추론에 끌어들이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사유 능력을 통해서만 추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오직 순수하게 사유 자체만을 이용하고 사유의 

고유 판단기준들에 근거하여 추론할 때 자신의 판단을 진리로 판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Lee, 

2011, 58-59).

중세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5~1274)는 그의 대표작『신학

대전』(Summa Theologiae, 1267~1276)에서 진리를 ‘지성과 사물의 일치’(adaequatio intellectus et 

rei)라고 보았다. 곧 한 인간의 지성이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면, 진리를 발견한 것

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요제프 라칭거(Joseph Lazinger, Pope Benedict XVI, 

1927~2022)는 아퀴나스가 말하는 진리는 실재의 일부 단편에 불과하며 그 위대성과 통합성 안

에 있는 완전한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진리 개념의 확장된 의미를 소개하였다. 

라칭거에 의하면, 진리는 하느님 지성 안에서 본래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primo et proprie) 

있지만, 인간의 지성 안에서는 본래적으로 동시에 부차적인(proprie quidem sed secundario) 것

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던 아퀴나스의 정리를 원용하여 하느님이 ‘최고이며 첫째 진리 자체’(ipsa 

summa et prima veritas)라는 스콜라 철학의 핵심 명제를 강조하였다(Lazinger, Lee trans., 2012: 

243).

근대 철학을 상징하는 학자 중 한 명인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진리란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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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대상의 합치’(Übereinstimmung)이며, 인간 인식이 대상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대상이 인식

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칸트의 입장에 따르면, 기존의 전통적인 진리관은 대상이 인식에 앞서 

그 자체로 존재하고 성립된 진리이며, 이러한 경우에 인식은 이미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진리를 

단순히 모사함에 불과하다. 하지만 칸트에 의하면, 인식의 대상은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물자체

(物自體, Ding an sich)가 아니라, 인식에 따라서만 존재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기에, 인식이란 

이미 있는 진리의 모사가 아닌 진리 그 자체의 생성에의 참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Park, 

2014: 191-193).

20세기 존재론자인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진리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 

전통적인 진리 이해를 넘어 근원적 진리 자체를 탐구하였다. 그는 이른바 명제나 진술에 입각

한 진리 대응설에 기반을 두는 전통적인 진리 이론이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 과정을 강조하는 

반면, 언어의 근원적인 체험과 문맥을 간과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하이데거는 일상 가운데서 

언제나 드러나 있는 비은폐성(Unverborgenheit)으로서의 진리 곧 진리 사건을 강조하는데, 그는 

이를 알레테이아(αλέθεια)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서양의 철학자들은 시간적이고 

동적인 삶의 체험을 무시간적이고 정적인 어떤 것으로 실체화했으며 이로 인해 진리는 사실과

의 일치를 묻는 명제적 진리로 단순화 내지 추상화되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단순화와 

추상화에서 벗어나 원천적인 ‘삶의 현실성’을 주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는 이 삶의 현

실성을 ‘존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존재 혹은 존재 사유는 전통적인 진리 개념

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서의 진리 체험으로 보았다. 곧 하이데거는 진리를 인간 현존재에게 

드러나는 존재 자체의 개방성과 현시로 이해하였다(Suh, 2011: 6-8).

2) 신학적 관점

이처럼 진리에 대하여 철학자들은 진리라는 거대한 담론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가늠하

게 도와주는 데 기여하였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학적 

조명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선, 철학은 합리적 논증과 경험적 증거, 논리적 일관성을 강조하지

만 존재 자체와 진리 자체의 문제와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신학

적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철학은 도덕과 윤리적 지침을 인간 추론과 사회적 규범에 기반을 

두기에 절대 선과 목적의 문제를 다룰 때에 신학의 관점이 역시 필요하다.

진리에 대한 신학적 관점은 성경, 곧 복음에서 시작된다. 복음은 예수가 지닌 진리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예수는 진리인 ‘말씀’에 대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

고”(Mt 7:29; Mk 1:22. 27; Lk 4:32. 36) 있었다. 특히 성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주장

은 이 신적 권위를 강화해 준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

씀이다.”(Jn 14:24). 예수에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Jn 17:17). 그리고 예수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한다. “나는 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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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요 생명이다.”(Jn 14,6). 복음서는 예수가 진리라는 점에 대해 그가 예언자를 통해 예언한 

것을 성취하고(Mt 1:22; Mt 2:17),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Mt 5:17)할 분으로 소개한다. 마지막

으로 복음은 예수의 부활을 그의 말과 행적이 진실 되었다는 예수의 진리성에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다(Jn 21:24).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진리 개념은 우선 인간의 본성과 연결된다. “인간은 그 본

성상 진리를 찾기 마련이며, 인간은 진리를 높이 평가하고 증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467).” 그리고 진리는 인간의 올바른 행실로 드러난다. 

“인간의 행실과 말이 올바르다는 뜻의 진리는 정직, 성실, 진솔함이라고도 부른다. 진리 또는 

진실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으로 참된 것을 보여 주고, 자신의 말로써 참된 것을 드러내며, 이

중성과 위장과 위선을 피하게 하는 덕이다(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468).” 진리를 

간직한 사람은 타인도 진리에 참여하도록 도와준다. “진실한 사람은 타인에게 마땅히 알려 주

어야 할 것을 알려 준다 …… 진실은 성실과 신중을 내포한다. 정의에 따라 인간은 다른 사람

에게 성실하게 진실을 밝혀주어야 한다(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469).” 또한 그들

은 진리를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받

아들인다(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470).” 이처럼『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진리를 

향한 인간의 초월적 본성, 진리를 실천할 인간의 의무, 그리고 진리를 증거 할 공동체의 형성

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신학자 라칭거에 따르면, 인간이 예수를 잘 알면 알수록 진리를 더 잘 얻을 수 있다. 왜냐하

면 그는 진리 자체인 하느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진리를 세상에 보

여 준 진리 자체이기 때문이다(Lazinger, Lee trans., 2012: 245). 또 그에 따르면, 인간이 예수와

의 친교를 깊게 할수록 성부 하느님과 다른 이들과의 친교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예수는 성부 하느님을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알고 함께 하였으며(Jn 17:25), 다른 사람들도 

성부에 대한 인식과 성부와의 친교를 누리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

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도 알려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Jn 17:26).” 예수는 진리를 살려는 제자들과 

공동체를 형성했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진리에 충성하는 자세,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모습, 

공동으로 식별하고 판단하는 방법, 공동체성을 증진하는 교육 방법, 그리고 자신의 인격 자체

를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파견되어 진리 공동체를 확산할 사도 양성의 원동력이 되었

다(Lazinger, Park trans., 2012: 263-264).

이처럼 철학적 관점을 너머 신학적 관점으로서 바라본 진리의 개념은, 파머가 교육 공동체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진리는 어느 범주의 차원까지 향하는지 알게 해주는 단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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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리 공동체의 성격

1) 왜 교육에서 진리 공동체인가

파머(Parker J. Palmer)가 교육에서 진리 공동체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무너진 학교 교육 현장

과 절망한 교사들의 모습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파머에 따르면, 교사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성실성을 포기할 정도의 깊은 내적 상처를 갖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 교육이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주범으로 자주 여론몰이를 당하며, 교사의 

사회적 인정과 존경심의 추락, 교직이나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정적 태도 등에 주

눅이 들어 있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35-37). 그래서 교사들은 마음의 상처를 줄이

기 위해 학생과 교과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며, 이러한 상처로 인해 내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과 자신의 교육을 외부로부터 단절하는 태도를 보인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58-59; 90-92). 

파머에 의하면, 이러한 교사들의 내적 두려움과 단절의 태도는 교사들이 소위 ‘지적 객관주

의’에 더욱 집착적으로 머무르게 만든다. 지적 객관주의란 지식은 인간 의지나 신념, 감정과 삶

의 밖에 있는 것이기에 교육은 어떠한 가치나 신념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교사들은 마음의 상처를 줄이기 위해 학생과 교과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점점 객관주의적 지식 전달에 의존하며 지식 암기 중심의 평가에 몰입

하다 보니,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의 능력이 점점 왜소해지고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며, 

결국 지식을 지혜와 진리로 연결하거나 학생들에게 배움을 삶과 연결해 주는 좋은 교육의 이상

을 포기함에까지 이른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111). 

파머는 좋은 가르침이란 교사들이 공포를 물리치고 가르침과 배움과 삶의 상호 연결성을 회

복할 때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좋은 가르침은 교실 내 모든 두려움과 단절을 몰아내고 교사와 

학생, 가르침과 배움과 삶의 일체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일체감은 학생들에게 자신뿐 아니

라 타인과의 연결 및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연결이 가능함을 알게 해주며, 나아가 

자신에게 작용하는 초월적 목적과 신적 은총에 대한 초월성 감각을 키워준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176-177).

파머는 상호 연결성이 활발하게 생산⋅재생산⋅확장되는 교실을 ‘진리 공동체’로 명명한다. 

그에 따르면, 진리 공동체로 형성된 교실은 객관적 지식만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 탐구를 위해 

복잡한 상호 작용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지식이 삶으

로 연결되는 풍요로운 장소로 변화한다. 이러한 진리 공동체의 풍요로움은 진리를 탐구하고 따

르는 공동체 성격에서 비롯한다(Palmer, Lee trans., 2022: 132-135). 파머에 의하면, 진리 탐구

는 중요한 대상 또는 주제(subject)에 대한 열정적이고 질서 있는 대화이며 낡고 고착된 결론을 

꾸준히 검증하고 새롭고 창의적 결론을 환영하는 대화 과정이다. 따라서 진리 안에 머물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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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는 어떤 주제와 대상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관찰⋅경청⋅성찰⋅발언에 대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Palmer, Lee trans., 2022: 17-18; Palmer, Lee & Lee trans., 2016: 191-197).

당연히 진리를 전하는 좋은 가르침은 좋은 교사에서 비롯한다. 좋은 교사란 지식을 효율적으

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먼저 지식을 넘어 진리를 추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 나아가 

사회적, 생태적 삶과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탐색해 나가는 사람이다. 좋은 교사는 학

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순적 또는 역설적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를 균형 있게 식별하며 창

조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하도록 도와준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136-137).

이를 종합하면 진리 공동체는 상호연결성을 통하여 인식, 가르침, 배움의 교육적인 임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특히 주제(subject), 교사, 학생 간에 대화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

져 창조적이고 탐구적인 배움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현장이다(Lim, 2015: 11). 그래서 진리 공

동체는 교육에서 단절과 소외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을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교육모

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Seo, 2021: 122).

2) 진리 공동체의 요소

주제와 교사와 학생의 상호 연관성이 활발하게 그러나 비판적으로 검토되는 가운데 지식을 

넘어 진리와 삶을 향한 역동적인 교육 현장인 파머의 진리 공동체는 상호 연결성, 인격적 지식 

그리고 진리의 공간을 창조하는 교육자라는 요소로써 구성된다.

(1) 상호 연결성

진리 공동체는 진리의 상호작용이 실천되는 공간이며, 교육의 핵심적 사명이 창조적 비판 속

에 수행되는 공간이다. 진리 공동체는 실재(reality)의 본질과 그 실재를 이해하는 방식을 깊이 

탐구하여 진정한 교육을 형성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또 진리 공동체는 진리와 실재와 교사와 

학습자는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

게끔 인도해 주기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그리고 실재는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교육적 

상호작용 안에서 개인적이면서도 우주적인 차원이 결합된 공동체성을 보여준다(Kim, 2011: 85; 

Kang, 2020: 394).

따라서 파머에게 진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은 상호 연결성을 핵심으로 하는 관계

론적 인식이다. 이 인식은 자아의 공동체성과 고독성의 성격을 지닌다. 자아의 공동체성이란 

인식대상과 연결되어야만 인식대상을 알 수 있음을, 자아의 고독성이란 인식대상을 이성으로 

파악하기 전에 전이성적인 사고를 통하여 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자기의 내적 공간을 개방해야

만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Kim, 2013: 226-228).

그러한 의미에서 진리 공동체는 아는 자(knower)와 아는 자(knower) 사이의 강력한 상호관계

를 전제한다. 좋은 가르침은 자유로운 두 주체의 공동체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며, 교육을 통



Hongjoo Kim, Kyongsun Lee, & Jungui Choi

- 129 -

한 전인적 성장은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자주적 주체들의 관계 안에서 가능해진다(Schiller, 

Taylor, & Gates, 2004: 169; Chae, 2017: 454). 그래서 교사가 먼저 스스로 진리에 순종하는 공

간을 창조하여 배우는 자가 되고, 다음 학생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공간을 창조하게 만들도록 

인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 관계에 기초한 진리공동체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

어진다(Chung, 2011: 182). 이처럼 진리 공동체는 상호 연결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창조하는 

교육의 행위를 통해 형성된다(Kang, 2022: 120; Lee & Cho, 2015: 60). 

(2) 인격적 지식

파머는 오늘날 교육을 지배하는 객관적인 인식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주제 사이를 물리적⋅

정서적으로 단절시킨다고 보았다. 그는 과학철학자인 폴라니(Michael Polanyi, 1891-1976)의 영

향을 받아 아무리 여러 데이터 자료들을 통해 증명된 객관적, 과학적 지식도 인식의 주체인 인

간의 마음과 그리고 인간이 지닌 암묵적 능력을 통해 통합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완전하고 

내면화된 지식이 아니며(Chang, 2017: 156), 인간의 암묵적 능력으로 알 수 있는 암묵적 지식

(tatic knowledge)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아는 앎보다 더 방대하기에 진리를 탐구하

는 학문의 영역, 특히 대학 교육 안에서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객관주의적 인식론만을 강

조하며 이루어지는 교육은 적합하지 않음을 강조한다(Chang, 2017: 138). 그래서 파머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과 살아 있는 관계를 맺고 그 인식 대상인 지식과 서로 영향을 주

고받으며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곧, 앎은 인격적인 것으로 깊은 공동체로 들어가 관계를 맺고

자 하는 욕구에 의해 활성화된다(Shim, 2018: 123-125).

파머가 강조하는 인격적 지식은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에서 교육내용과 학습자간의 인격적 

매개가 일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인격적 지식은 아무런 매개 없이 무의미하게 정보가 전달되는 

무기력한 지식교육이 아닌, 학습자와 지식이 유의미하게 매개되어 학습자의 인격 변화까지 이

끌어내는 지식을 추구한다. 그래서 파머에게 배움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닌, 진리를 따르

는 삶이자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다(Chung, 2011: 171, 181; Sohn, 2019: 107-108). 또 인격적 

지식에서는 인식주체와 지식간의 친밀성을 강조한다. 인식주체가 전인격을 다하여 지식과 관계

를 맺음으로써 진리의 소리를 듣고 수용하고 따르는 참된 삶이 비로소 가능해진다(Seo, 2021: 

125-127; Kim, 2013, 224).

(3) 진리의 공간을 창조하는 교육자

이 요소는 좋은 교육자가 행하는 좋은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객관주의 인식론

을 중심으로 한 교실 현장에서 교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하는 전문가일 뿐이다. 그렇기에 교

사는 자신의 주관성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객관성 혹은 자신이 배운 내용들을 전달하거

나 보고하는 방식으로 가르친다. 반면 진리 공동체에서 교사는 학생이 내면의 교사와의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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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신의 소명을 알아낼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하며, 학생이 실재와의 대화에 참여하게 됨

으로써 단순한 지식의 청중이나 수동적 수용자 이상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Kim, 2013: 

229-231).

파머는 훌륭한 가르침이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그는 정체성을 

교사의 유전정보, 성장한 문화, 좋고 나쁜 일, 사랑과 고통이 모여 결합되고 정화되는 자아의

‘연결축’(an evolving nexus)으로, 성실성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자아가 유지되고 생명력

을 얻도록 온전히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52-53). 교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가르치는 주제와의 살아 있는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공동체를 맺도

록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과 주제 사이에 상

호 연결성이 확보되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진리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Shim, 2018: 

118,125).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사와 학습자가 실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것

이 아닌 상호 주관적이고 역동적이며 공동체적으로 탐구하는 과정과도 같다(Kim, 2011: 82).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며 겸손과 헌신, 

배려와 존중이 어우러지는 관계가 요구되는데(Shim, 2018: 134), 진리 공동체에 필요한 두 가지 

사랑, 곧 ‘배움 자체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가 배우는 자들에 베푸는 사랑’이 필요하다. 배움 

자체에 대한 사랑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을 얻는 작업에서 느끼는 온전한 기쁨이며, 공동체

가 배우는 자들에 베푸는 사랑은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베푸는 

사랑이다. 이처럼 진리 공동체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 사랑하며 진리를 찾는 일을 

함께 하는 공동체이다(Yoo, 2007: 101-103).

3. 진리 공동체의 특징

전술한 바와 같이, 파커 파머의 진리 공동체는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가 그야말로 진

리의 집인 교육 공동체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 공동

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에서 ‘주제 중심, 열린 대화 및 갈등 환영, 공동 경험 

추구, 개방성 추구, 긍정적 변화 추구’ 등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주제 중심

진리 공동체는 주제 중심(subject centered)의 교육활동을 중요시 한다. 진리 공동체 안에 늘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점은 객관주의적 인식론이 대상에 집중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객관주

의 인식론에 기초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은 상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개인주의적이고 경쟁

주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만, 주제 중심이 되면 상호 연결성을 지닌 공동체가 된다(Kim, 

2013, 22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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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진리 공동체의 핵심 연결축의 역할을 하여 교사와 학생을 자신에게로 모은다. 진리 

공동체 한가운데에 주제가 있기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이 되어 서로

를 존중하면서 의견을 나누게 분위기가 되기에 교사와 학생은 결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수 

없다. 공동체 중심에 있는 주제는 교사와 학생 어느 한 편에 주도권이 가도록 놔두지 않고 모

두가 주제에 대해 집중하고 파고들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파머는 주제를 가리켜 ‘위대한 사

물’(great things)라고 명명한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217-218).

이에 따라 진리 공동체 안에서는 ‘위대한 사물’인 주제를 이해하는 과정 중에 복잡한 의사소

통 작용이 일어난다. 관찰과 해석을 공유하고 또한 시정하며 보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감과 합의가 도출된다. 이러한 합의의 과정은 직선적이거나 위

계적이지 않으며, 순환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역동적인 의사소통의 패턴이 발생한다(Lee & 

Cho, 2014: 58-59).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 얻게 되는 지식, 곧 주제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

습자가 일종의 배움의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 안에서 주제와 교사 그리고 학생 간 상호 연결 

과정으로 얻는 지식은 다분히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이라 할 수 있다(Sohn, 2019: 

108).

2) 갈등 환영

진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의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교사가 어떤 주제를 

자신 있게 진술했는데 학생이 교사의 가르침에서 문제점이나 모순점을 지적하는 일이 흔히 일

어난다. 그래서 진리 공동체에는 갈등이 늘 존재하는데. 파머는 이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갈등은 공개적으로 서로의 견해를 검증하는 역동적인 장

으로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인식을 더욱 넓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218-219, 225).

이처럼 진리 공동체가 교육 안에서 진리를 환영하는 열린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머는 환대와 역설의 가르침을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환대는 서로의 생각을 개방적으로 주

의 깊게 받아들임으로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것으로, 또 역설의 가르침은 대립되는 의견

들 중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의견 모두를 연결하는 가르침을 말한다. 곧 

열린 공간은 대립되는 의견의 상황 안에서도 분리하지 않고 창조적인 긴장 속에서 인내하며 양

쪽을 상호연결 할 때 만들어진다(Seo, 2021: 128-129).

또 파머는 진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통 기반을 찾음으로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질문의 원칙과 합의의 원칙을 제안한다. 우선 진정한 배움은 질

문에서 시작한다. 이는 실재에 담긴 숨겨진 온전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에 답을 하

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자체에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의 인격적인 만남에 목

적을 둔 열린 질문은 공동체 구성원 간에 영적인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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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동체의 결정 과정은 다수결보다는 합의에 따른다. 다수결 방식은 간혹 효율적일 수 있으

나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따라서 진리 공동체는 의사 결

정시 합의의 원칙에 따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임으로서 배움을 보다 완전하

게 만든다. 훌륭한 합의는 갈등이 갖는 역할에 주목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여 변화의 기

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준다(Kim, 2013: 233-234; Shim, 2018: 117-118; Nam & Kim, 2020: 

152). 

3) 공동 경험 추구

진리 공동체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공동 학습을 장려함으로써 위력을 발휘한다. 파머는 경험

에 대한 공동적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으로 추구하는 주제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위

대한 사물’이 된다고 말한다. 곧 공동 학습은 리얼리티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신의 제한된 시야로만 모든 것을 파악하는 일은 피할 수 있

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본 것들을 서로 대조하여 교정할 수 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리얼리티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진리 공동체가 추

구하는 공동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보다 언제나 뛰어난 공동 지혜를 가능하게 해준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228).

이는 파머의 공동체적 인식론과 맥을 같이 한다. 이 공동체적 인식론 안에서 인식 주체는 대

상에 영향을 미치고 또 대상에게 영향을 받는 살아 있는 상호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듯이

(Shim, 2018: 118), 진리 공동체 안에 속한 이들은 ‘위대한 사물’과 관계를 맺고 그것이 인격적

으로 말을 하도록 허용한다. 또 ‘위대한 사물’ 역시 이들을 발견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진리 공

동체 안에서의 학습이란 구성원들이 함께 학습이라는 공동의 경험을 통하여 인식 대상으로 들

어가고, 또한 그 대상이 자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Seo, 

2021: 127).

4) 개방성 추구

파머에게 가르침이란 각종 자료나 교사의 생각으로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제에 

대하여 더 개방적으로 논의하는 공간을 만들어 스스로 사고와 성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

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방성의 추구는 학생들이 그 학문 분야나 주제와 관련한 진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적은 것으로 많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고 의

미 있게 형성된 정보들의 연결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223-225, 233).

파머는 개방성의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필수적으로 침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파머에 따르면, 말은 교육에서 대단히 귀중한 도구이지만 오히려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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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깨지고 진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에 교실 내 침묵의 규칙을 세우면 실제

로 많은 학생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내향적인 학습자에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침묵은 학습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침묵하는 동안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이 다루는 주제

에 귀 기울여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진리의 공간을 창조한다(Palmer, Lee trans., 2022: 

157-158; Lim, 2014: 235-236).

5) 긍정적 변화 추구

진리 공동체의 추구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주제 간의 상호 연결성을 회복하고 교사의 말이 

아닌 학생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함으로서 학생들이 더 좋은 배움의 성과를 낸다. 

나아가 교육 전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긍정적인 변화가 촉발한다. 그래서 파머는 진리 공동

체적 교육 방법이 긴급한 교육적인 필요에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Palmer, Lee & Lee trans., 2016: 234, 239, 253).

곧, 진리 공동체는 인격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 중점을 두어 마음으로 지성을 사

용할 수 있고 열린 생각과 마음을 형성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낯선 주제들도 포용하고 

환대하게 하며, 상호 연결성을 회복시킨다(Shim, 2018: 142-143). 이로써 학생들은 건전한 시민

으로서 겸손함을 겸비한 지성인, 타인을 돌보고 배려하며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정하고 수용하

는 사람, 인간을 비롯한 생명의 존엄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Kim, 2013: 236).

이처럼 학생은 진리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불어 인격적인 존재로 거듭

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Lee, 2015: 34).

Ⅲ. 진리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 예수의 교육

지금까지 온전한 인간 교육을 지향하는 진리 공동체를 개념화하기 위해 진리의 신학적, 철학

적 정의를 고찰하였고 상호 연결성, 인격적 지식, 진리의 공간을 창조하는 교육자라는 진리 공

동체의 세 구성 요소를 살펴본 후, 주제 중심, 열린 대화 및 갈등 환경, 공동 경험 추구, 개방

성 추구, 긍정적 변화 추구라는 진리 공동체의 다섯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교육자로

서의 예수의 면모와 진리를 따른 제자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고찰한 후 예수의 교육방법에 대

해 파머의 진리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교육자 예수

과연 예수를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가 교육자였다는 증거는 복음서에서 충분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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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복음서는 항상 가르치는 예수의 모습을 묘사하였다(Mt 12:1-8; 22:15-22). ‘didastein’(가르

치다) 동사는 마태오 복음에 9번,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에 15번씩, 요한 복음에 8번 나온다. 

또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선생 또는 랍비라고 불렀는데, 랍비는 공관 복음에 35번, 요한 복음

에 7번 나타난다(Choi, 2007: 67). 하지만 복음서는 예수가 교육자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하고자 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곧 복음서는 예수가 단순한 선생, 스승, 교육자 이상의 존

재로서 주님이자 구원자, 나아가 진리 자체임을 강조한다(Choi, 2007: 68). 특별한 교육자, 교육

자 이상의 교육자인 예수의 면모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가르침의 주제이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가르쳤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

라인지, 하느님 나라의 주인인 메시아(사람의 아들)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으

로 초대될 사람들의 태도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예수에 의하면, 하느

님 나라는 선택된 이들, 사제와 거룩한 이들의 왕국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이 직접 통하는 

왕국인데, 이는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나라를 차지한 이들이 누리는 기쁨의 상태를 의미

하는 것이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는 장사꾼의 기쁨(Mt 13:44-46), 잃어

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Lk 15:3-7)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Lk 15:8-10) 

등이 그 예이다. 예수 가르침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

고, 이를 통해 기쁨을 누리며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다(Kim, 2016: 

149).

둘째, 예수의 교육원리이다.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의 전인적 변화를 위해 예수는 독

특한 교육적 원리를 적용하였는데 독창성, 개별성, 자율성, 케노시스(κενοσις), 공동체 등이 그

것이다(Choi, 2007: 72). 복음서 안에서 이 원리들의 근거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독창성은 기존 

율법의 재해석이나 폐기하는 것에서(Lk 13:29, 14:15), 개별성은 그의 가르침이 언제나 사람과

의 개별적 만남 속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에서(Jn 4:1, 8:1), 자율성은 피교육자가 스스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에서(Jn 4:1-42), 케노시스 원리는 

늘 어린이, 여성, 병자 등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 먼저 돌보는 것에서(Mt 18:1-5; Lk 18:2-5), 그

리고 끝으로 공동체 원리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에서(Jn 

15:15) 발견할 수 있다(Lee, 2005: 238).

셋째, 교육자 예수가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공생활 중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친 

교육 방법은 ‘자신을 나타내기, 공동체를 작은 사회로 경영하기,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의

문을 제기하기’ 등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기, 

질문으로 자각시키기, 학생의 진짜 문제를 파악하고 최적의 때를 기다리기 등을 통하여 효과적

인 교육을 실행하였다(Nam & Kim, 2022: 104).

넷째, 교육자 예수의 인격적 권위이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나타난 인격적 권위는 ‘관계 형

성, 언행일치(모범), 사제동행(공감과 공유), 개별적 인도, 섬김과 희생, 인격적 지식과 논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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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는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말과 행동으로 직접 그들에게 가

르치고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모든 제자 각각의 특수성을 헤아려 이끌어 주었고, 

몸과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였으며, 살아있는 지식과 논리로 대했음을 의미한다

(Shim, 2007: 62). 그리고 이러한 권위는 자신이 지닌 하느님 나라에 대한 확실성에서부터 나온

다고 볼 수 있다(McCoy, 2016: 4-5).

딜론(J. Dillon)은 그의 저서 Jesus as a Teacher에서 예수가 교육했던 모습에 관하여 연구자

들이 결론을 내린 것을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우선, 예수가 지닌 세심하고 지

적이면서도 낙관적이고 용기 있는 인격은 훌륭한 교사로서의 바탕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예

수는 교육할 때 다양한 방법과 원리들을 적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

누는 장면(Jn 4:5-41)을 고찰한 결과 열 가지 이상의 교육학적 원리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교육을 통한 변화를 이룬 교육자였는데, 그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놀랍게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다혈질적인 베드로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폭력에 의지하던 

열혈당원 시몬을 순교의 복음 선포자로 변화시켰다(Dillon, 1995: 178-185).

2. 진리의 제자 공동체

예수는 공생활을 시작하며 제자들을 모았다. 그의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자 

열두 명은 사도들이었다. 열두 사도 외에 제자 중에는 갈릴래아 남자들과 여자들로 있었다

(Gnilka, Lee trans., 2002: 246, 253-254). 여기서 말하는 제자 공동체는 열두 사도들의 공동체

를 의미한다. 이 사도들이 지닌 권위는 예수가 이들을 직접 사도로 불렀고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직접 증인들이며, 복음서와 다른 성경을 직접 기록하였고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가

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에 근거한다(Gnilka, Lee trans., 2002: 254).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제자들은 예수의 부

름에 응답하면서 소유한 자기 것들을 포기하였다. 예를 들어, 마르코 복음에서는 야고보와 그

의 동생 요한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삯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Mk 1:20). 제자들의 포기 정신은 공동체 생활로 이어진다. 그들은 스승처럼 양식도 

돈도 동냥자루도 없이 그리고 맨발에다 지팡이도 없이 온 고장을 돌아다녔다. 이런 제자들의 

생활 방식은 향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윤리로 연결되면서 다른 새로운 질서에 입

각한 대조 사회로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전형이 되었다(Gnilka, Lee trans., 2002: 233).

둘째, 제자 공동체는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다. 열두 제자 집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이들은 갈릴레아 호수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어부들이었으며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다. 한편 시몬과 유다는 열혈당원 출신이었는데, 이들은 모세 율법에 대한 열렬한 충성

심을 보이는 사람들로서 민족주의적 저항단체처럼 로마제국에 대항하여 무장 투쟁에 가담하던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ume 75 (2023)

- 136 -

이들이었다. 반대로 마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당시 팔레스티나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일을 하였다(Lazinger, Park trans., 2012: 271).

셋째, 제자 공동체는 스승 예수를 따라 하느님 나라를 증거 하는 사명을 수행하였다. 제자들

은 예수의 신앙과 가르침과 삶이 하느님 나라를 보여준다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스승을 깊이 

신뢰하면서 그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하였다. 예수의 모범은 제자들이 세상적 논리에서 벗어

나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 깊은 믿음을 갖고 공동체를 유지할 힘을 주었다(Gnilka, Lee trans., 

2002: 241).

3. 진리 공동체를 위한 예수의 교육방법

1) 주제 중심

주제 중심의 진리 공동체는 상호 연결성을 바탕으로 ‘위대한 사물’이라는 주제를 중심에 두

고 함께 이해하는 과정 중에서 순환적이고 역동적인 교감과 합의가 일어나는 현장이자 배움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곳의 중심 주제는 단연코 하느님 나라(Βασιλεία 
του Θεού)였다. 복음서 안에서 하느님 나라는 다른 어떤 주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언

급되었다. 복음서에서 언급된 횟수는 접근법에 따라 106회, 72회, 113회 등으로 차이가 나지만 

이 주제에 대한 복음서가 얼마나 강조하는지는 명백하다(Choi, 2007: 70). 앞에서 언급했듯, 예

수는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것에 참여한 이들이 맛볼 수 있는 실

체적 현실로서 제시하였다(Lazinger, Park trans., 2012: 91-95, 270). 하느님 나라는 지도상으

로 어디엔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부터 발원하고 성장하고 확장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추상적이고 초월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예

수가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 펼쳐 보인 실체적 현실이라 할 수 있다(Lazinger, Park trans., 2012: 

91-95, 270).

그런데 예수는 단순히 하느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유와 기적, 개

인적인 만남을 통해 사도들을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초대하였다. 주제에 대한 이러한 관계

적 참여는 사도들 사이에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더 깊고 개인적인 이해를 가져왔다. 그렇기에 

가진 것 없이 다른 이의 도움에 기대어 사는 제자들의 모습은 머리 기댈 곳조차 없이 지낸 예

수의 모습이나 하느님 나라의 모습에 대한 설명과 같았다. 이는 소유와 이익에 의존하는 기존 

사회 질서와 반대되는 새로운 사회 질서이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주제로 하여 제자들을 통

해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이라는 실존적 응답을 요구하였다(Gnilka, Lee trans., 2002: 233). 예

수와 제자 공동체의 중심에 놓인 하느님 나라는 당장의 눈에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들에게 위대한 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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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 환영

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진리 공동체에서는 여러 갈등도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진리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갈등의 상황들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으로서 또 환대와 역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서 기쁘게 수용한다. 

이를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모습에서 살펴보자면, 우선, 제자들의 나이, 고향, 직업 유형이 

달랐고 구원관도 달랐으며 로마제국의 식민지배에 대항 하는 방식도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이 예수의 신비스런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자들은 서로 긴장을 겪으며 

많은 갈등을 하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Lazinger, Park trans., 2012: 272-273). 

예를 들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찾아와 두 아들을 스승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고 엎드려 청함으로써 다른 열 제자들이 불쾌하게 여겼다(Mt 20:20-24). 또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심한 논쟁이 일어났다(Lk 9:46). 예수

의 말을 더 이상 듣기 거슬린다고 하여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완전히 떠났다(Jn 6:66). 제자들

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미리 알려줄 때 마다 그들 뒤따르길 두

려워하였다(Mk 9:32, 10:32). 베드로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예수를 반대하였고(Mk 6:23) 심

문을 받으며 고초에 시달리는 예수를 세 번 부인하였다(Mk 14:66-72). 

예수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교육의 필수적 요소라고 보았다.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

는 갈등은 피해서도 또 피할 수도 없는 자연적인 모습이다. 예수는 갈등을 제자 교육의 필수 

적인 부분으로 보고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혼란과 불편함은 더 깊은 이해와 진실로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예수는 제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환영하

고 건설적으로 처리할 때 제자들이 더 성숙하고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에 대한 논쟁이 생겼을 때, 예수는 이 갈등을 

이용하여 섬기는 리더십과 지도자의 겸손에 대해 가르쳤다(Lk 22:24-17). 야고보와 요한이 명예

로운 자리를 요청했을 때 권력과 지위에 대한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 즉 높은 사람은 섬

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깨닫게 하는 기회로 

삼았다(Mt 19:28-27). 

예수에게 있어, 제자 공동체는 갈등을 환영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진리 공동체이다. 

그는 분열과 분쟁을 방치하거나 갈등의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느님 나라의 시각으로 상황

을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며 공감과 연민, 인내와 기다림, 사랑과 용서가 갈등을 다루고 

해결하는 방법임을 알려주었다.

3) 공동 경험 추구

진정한 교육은 앎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기에 생활 속에서 모범을 통해 이뤄진다. 예수의 제

자 공동체는 앎과 삶과 신앙의 통합을 지향하는 공동체였다. 예수는 구원 사명을 제자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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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으로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 형성으로 마무리하였다. 예수가 제자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쫒아내는 권

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Mk 3:14-15).” 공동체는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사명을 수행

하며 권한 사용에 대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장소였다(Choi, 2007: 77). 

예수는 제자들이 공동체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배우도록 하였다. 그는 사랑, 용서, 겸손, 봉

사, 하느님 나라 등 주제를 제자들에게 알려줄 때 개인의 제한된 시각으로 보거나 객관적인 파

악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대조하여 서로의 관점을 조정하

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자 공동체는 공동 학습을 통해 집단 지성이 진리를 더 잘 파악

하고 신적 지혜를 더 잘 얻을 수 있었다. 

제자들의 공동체 학습의 핵심은 ‘모범을 통한’ 교육이었다.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

승이 먹고 자고 말하고 일하는 방식,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식, 하느님을 섬기

고 기도하고 식별하는 방식 등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배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어떤 믿음을 가

져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

랑하고 인내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적, 외적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스승의 

모범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모범을 통해 스승을 닮고자 하는 동일화

(identification)의 열망을 가질 수 있었다(Choi, 2007: 77).

공동 식사는 제자 공동체에게 단순히 함께 음식을 먹는 의미를 넘어선다. 예수에게 공동 식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신앙 공동체의 전형이며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고 예배의 

자리였다. 또 예수는 식사를 통해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나눌 기회로 삼았다. 예를 들어 루카

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는 최후의 만찬이라 일컬어지는 식사 시간에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긴 

식사는 편안하고 친밀한 나눔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예수는 사회적, 종교적 장벽을 없애고

자 세리, 죄인 등 사회적 소외층과 식사를 함께 하였고(Mk 2:13-17) 또 병자와 소외된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하느님 나라의 비유로 잔치의 비유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Mt 22:1-10; Lk 

14:15-24). 공동 식사의 절정은 최후의 만찬(Lk 22:14-27)이다. 스승과의 이 마지막 식사에 받은 

감동적인 공동 경험은 초대 교회의 성찬례(Eucharist) 예식으로 그리고 오늘날 성체성사 곧 미

사(missa)로 이어졌다.

4) 개방성 추구

진리 공동체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며, 개방성은 언어적인 것을 교환하는 것 뿐 아니라 침묵의 시간을 포함

한다. 언어와 침묵이 공존하는 개방성은 다루는 주제와 교과목, 동료와 교사, 배움과 가르침의 

연결성의 성찰하고 현실과 초월, 인식과 신비의 전체성을 관상하게 만든다. 이러한 개방성을 

특징으로 진리 공동체는 학생들이 진리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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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제자 공동체에서는 타인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이 강조되었다. 당시 편견과 회피

의 대상이었던 세리, 창년, 병자들을 항상 우선적 교육적 대상이자 소재였으며 이 가난한 사람

들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Mt 28:19) 복음 선포의 대상이자 주체로 여겨

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이 강조되었다. 예

를 들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전통적(구약적) 개념을 재해석하여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

장 안에 현실재로 제시하며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으며, 율법에 명시된 식탁 교제를 죄인

과 가난한 이들이 함께 먹고 즐기는 하느님 나라의 중요한 이미지로 사용하였다(Chung. 2005: 

133). 

예수의 풍부한 비유 사용은 이러한 타인과 새로움에 대한 개방성을 잘 드러내준다. 비유는 

희랍어 파라볼레(parabole)로 자연이나 일상에서 이끌어낸 은유나 직유로서 사람들이 익숙하고 

관습적인 것들의 다른 측면을 발견하고 상식과 기존 질서에 의문을 갖게 하여 이야기 세계에 

빠져들게 만드는 힘이 있다(Chung, 2005: 104-105). 비유 안에는 잠재력이 있고 또 선택된 상징

을 뛰어넘게 하는 속성이 있어서 듣는 사람을 초대하여 이런 속성의 잠재력에 자신을 맡기고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평에서 벗어나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다. 곧, 이

러한 비유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교육은 제자 공동체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사고의 확장을 

촉진한다(Lazinger, Park trans., 2012: 292-293). 예수가 많은 비유를 사용한 것은 교육 대상인 

하층민들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향한 개방성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또 예수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

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Jn 15:15).” 참된 교육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교육적 관계를 

넘어 우정의 관계에 들어설 때 가능하다. 그래서 제자를 교육하는 예수의 방식은 친근하다. “그

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Mt 16:15)는 예수의 물음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의 생

각을 존중하고 대답을 먼저 끌어낸다. 예수의 가르침은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배우는 자의 능

동적인 이해, 의지, 노력을 동반한다. 예수 교육의 개방성은 교사와 학생의 우정 넘치는 관계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호환을 통해 진리 공동체를 창조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Choi, 

2007: 77).

마지막으로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개방성은 하느님을 향한 개방성을 포함한다. 진리 공동체

는 항상 초월적 진리를 향해 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

시는지를 항상 알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에 전념한다. 예수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가 임

하고 일용한 양식을 얻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Mt 6:9-13), 아버지가 원하는 고통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Mt 26:36-46), 다른 이를 용서하도록(Lk 23:34) 은총을 구했다(Choi, 2007: 70). 

그리고 예수는 중요한 결정할 때 홀로 군중에서 떨어져 밤새워 긴 시간을 침묵의 기도를 바쳤

다. 침묵은 하느님을 향한 개방성의 극치이다. 침묵은 하느님에 대한 개방적 환경을 만들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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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면의 두려움, 불확실성, 희망을 모두 내어놓은 시간이며 언어로써 표현했던 것을 성찰하

고 숙성하는 시간이다. 침묵은 완전한 교육에서 지식과 감정을 넘어 초월과 영적 측면이 왜 포

함되어야 하는지, 개방성이 왜 침묵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잘 알려준다.

5) 긍정적 변화의 추구

진리 공동체는 교육과 공동체를 연결함으로써 교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진리 공동

체는 교육 환경과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변혁적인 힘을 지닌다. 

우선,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앞서 언급했듯이 주제를 중심으로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습 공동체였다. 이러한 개방성과 신뢰 가득한 교육 환경은 

제자들이 지닌 의심, 두려움, 희망을 표현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공동 경험을 증대시키고 함께 

진리로 나아가게 하였다. 논쟁과 갈등은 이 공동체 안에서 승패의 기로가 아니라 더 상대의 이

야기를 경청하고 갈등의 지점에 대해 더 성찰하고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리 공동

체로서 제자 공동체 구성원들은 위계적이지 않고 서로를 진리를 향한 여정의 동반자로 받아들

이며 권위와 책임을 공유하였다. 

둘째, 예수는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을 진리, 즉 하느님의 말씀과 뜻의 실현에 집중하도록 교

육하였다. 제자 공동체는 객관적 사실의 내면에 감추어 있는 온전함과 전체성을 경험하고 공유

함으로써 진리를 따라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적 공동체로 변하였다. 부활한 스승을 통해 

진리를 접한 제자들은 그들을 사로잡았던 두려움(Mt 26:56; Jn 20:19)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 순교를 기꺼이 감수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리 공동체의 원리는 교육 환경의 변화나 개인적 변화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된다. 예수를 통해 변화된 사도들은 초대 그리스도교의 핵심 인자가 되어 복음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 등 예수가 강조했던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증

거 하였다. 예수는 제자들이 진리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훗날 세상의 변화를 촉진할 그리스도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Lazinger, Park trans., 2012: 290-292).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파머의 진리 공동체 개념에 비추어 예수의 공동체 교육을 다섯 가지 요소로 정리

하였다. 약술하자면, 예수는 주제 중심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라는 핵

심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지 않고 비유와 기적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위대한 사물(great things)인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공유하도록 제자들을 교육하였다. 예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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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활발한 교육 상황에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창조적인 교육의 기회로 

여기고 환영하였다. 제자들에게 모순, 분열, 절망적 상황 안에 숨겨진 역설, 일치, 희망을 발견

하는 시선을 갖고 갈라진 분절 속에서 온전함을 발견하도록 교육하였다. 이러한 갈등 환영의 

분위기는 제자 공동체 안에 공동체적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줄 수 있었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다른 견해를 서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며, 말이 아니라 모범을 통해 서

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제자들

을 초대하였다. 공동 경험의 중요성은 서로에 대한 개방성을 전제한다. 제자 공동체가 지닌 개

방성은 회피하고 싶거나 낯선 존재와 상황과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포함하며, 초월적 

진리 곧 하느님을 향한 개방성도 포함한다. 진리 공동체가 맺는 결과물은 교육과 개인과 사회

의 긍정적인 변화이다. 예수는 제자 공동체가 서로 존중받고 신뢰와 희망이 넘치는 교육 공간

이 되었으며, 이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의 두려움을 없애고 용감한 복음

의 사도로 변했으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랑, 용서, 화해 같은 스승의 가치를 증거 

하였다.

제자 공동체가 진리 공동체로 변화하길 원했던 예수의 교육방법은 오늘날 우리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오늘날 교육은 분절되고 파편화된 학문적 교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

고 학문 단위별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융합학문과 통합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우리 사회는 현대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인문적 상상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겸비한 창의융

합 인재를 더 많이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객관적 지식의 단편적 습득이 아니라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고 다시 진리와 삶의 지혜로 연결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성찰 능력과 비판 

능력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무리하면서 이 논문에서 도출한 파머와 예수의 진리 공동체의 주제 중심, 갈등 환영, 공동 

경험 추구, 개방성 추구, 긍정적 변화 추구라는 다섯 요소의 내용과 방법이 우리 교육이 더 나

은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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